
요소계 접착제“내리막길"
후방산업 불황·환경규제 겹쳐 … 생산중단 기업 속출

6 0년대 경제개발 계획과 더불어 성장했던 요소계접착제 시장이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생산이 급속

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요소수지접착제는 6 0년대 국내 최대 수출품이었던 합판산업의 성장과 함께 발전

했던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9 0년대 들어 후방산업인 합판산업의 쇠퇴와 접착제제조시 사용되는 포르말린의 환경규제로

인한 비용증대로 국내기업들이 하나둘씩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실제로 9 0년 2 5 9 2톤에 이르던 국내 요소수지계접착제 생산량이 2년뒤인 9 2년에는 82% 감소한 9 7 2톤

에 그쳤으며 9 3년에는 9 2년대비 58% 감소한 4 0 7톤으로 나타났다.

이러한 감소는 9 4년에도 대양화학을 비롯한 대형 요소수지계접착제 생산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해 가

속화될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요소수지접착제가 전체 접착제시장에서 차지

하는 비율은 0.5% 밖에 되지않아 아크릴에멀젼의

33%, 초산비닐에멀전계의 2 1 . 9 %에 비해 미미한 것

으로 나타났다.

그동안 국내 접착제 생산기업들의 대부분은 요소수

지계접착제를 생산해 왔으나 최근에는 속속 생산을

중단하고 있어 현재는 세화약품, 신진화학 등 몇몇

기업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요소수지계접착제는 요소포름알데히드의 축합물을

주제로 한 것으로 액상접착제와 분말접착제의 두종

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액상접착제는 요소와 포르말린을 1대2의 비율로 반

응시킨 제품으로 알려졌다.

분말상태의 접착제는 액상제품의 우량제품 보존기간이 1년정도 밖에 되지않아 장기간의 안정성 확

보를 위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요소수지계접착제는가구·합판등에사용됐으나합판용의수요가 절대적인것으로 나타났다.

한편, 국내 합판시장은 일반합판과 가공합판으로 구분되며 일반합판이 전체합판의 8 2 %를 차지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그러나 9 0년대 들어 일반합판은 계속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. 실제로 9 1년 1 1 2 2 K m 2에 이르던 생

산량이 9 3년에는 8 1 9 K m 2로 20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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